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22.(목) 16:00

(지  면) 2026. 10. 23.(금) 조간

지방세 환급금, 이제 평소 쓰던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 민간 앱 활용,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업무협약(10.22.)
-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청구 가능(’26.12월~)
- 공공의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금융 서비스 연계로 국민 편의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금융･플랫폼 기업*과 손을 맞잡는다. 

*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목)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
급 서비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표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비씨카드, 삼성카

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

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 민간 앱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지방세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정부에 직접 문

의하거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 별도로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찾아 처리할 필요 없이, 국민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

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보유한 지방세 환급금 정보를 금융결제원 및 민간기업의 서비스와 연계하

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및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

획이다. 

>> 계좌이체 넘어 페이머니까지, 수령 방식 다양화로 국민 선택권 제고

 서비스가 개통되면 국민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 보다 편리하

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을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뿐만 아니라 비씨카드･삼성

카드(모니모)･카카오페이의 페이머니*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환급금 

수령 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 (비씨카드) 페이북 머니, (삼성카드) 모니머니,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머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는 

공공이 보유한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행정안전

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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